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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스바겐이‘신개념’스마트폰 케이스

를 선보였다. 

‘카미디어’에 따르면 이 특별한 스마

트폰 케이스는 사고차의 찌그러진 철판

으로 만든 것으로, 운전 중 스마트폰 사

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했

다. 실수로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라도 다

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, 실제 사고 흔적

을 그대로 남겨둔 게 특징이다. 

스웨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운전 중 

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 

중이다. 하지만,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

교통 사고 건수는 딱히 줄지 않은 것으

로 알려졌다. 

이에 폭스바겐 스톡홀름과 브랜드 경

영 전문 회사 노드DDB는 운전 중 스마

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, 경각심을 

주기 위해 특별한 스마트폰 케이스를 선

보였다.

‘박살난 케이스’라 명명된 이 스마트폰 

케이스는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

다 사고 난 차의 금속 조각으로 만들어졌

다. 이 때문에 표면엔 긁히거나 구겨졌던 

독일의 스포츠카 회사, 포르쉐

의‘벌꿀 사업’이 한창이다. 작

년 5월 사업 시작 후 시판한 벌

꿀이 조기 매진됐으며, 올해는 

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

이다. 

포르쉐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

환경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. 라

이프치히 공장 주변 오프로드 

구역을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

정했고, 2002년엔 이곳에 조랑

말과 들소, 토끼 등 각종 야생 동

식물의 서식지를 만들기도 했다.

작년 5월엔 이곳에 25개의 양

봉 시설을 설치, 벌꿀 사업을 시

작했다. 독일에서 멸종 위기 고

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꿀벌을 기

생충과 살충제로부터 보호하고, 

서식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런 

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이다. 포

르쉐는 150만 마리의 꿀벌을 통

해 작년 한 해 동안 약 400kg의 

벌꿀을 생산했다.‘뚜르비엔첸

(Turbienchen)’ 이라 명명된 이 

라임꽃 꿀은 출시 후 며칠 만에 

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.

큰 성공을 거둔 포르쉐는 올해 벌

꿀 사업 확장에 나선다. 꿀벌 수도 

두 배로 늘리고, 작년의 두 배가 넘

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. 운전 중 실수

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가도, 케이스

에 새겨진 흠집을 보고 다시 내려놓을 수 

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폭스바겐 스톡홀름 브랜드 관리자 요

한 칼슨은“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

를 보내기 위해 우연히 스마트폰을 집어 

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알고 있다.”

면서“그러나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

하면 사고 위험이 23배나 높아진다.”고 

경고했다. 이어 그는“‘박살난 케이스’

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쓰려는 사람들에

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줄 것”이라고 설

명했다.

 

‘박살난 케이스’는 법안 시행 후 처음 

한 달간 발생한 사고 건수에 맞춰 153개 

한정 판매됐다. 아이폰8 전용으로만 출

시됐으며, 1번부터 153번까지 일일이 번

호를 새겨 수작업으로 제작됐다. 가격은 

개당 70달러에 판매됐으며, 모든 수익금

은 교통사고 희생자를 돕는‘교통 상해 

기금’에 기부됐다.

는 1,000kg의 꿀을 생산할 방침이

다. 포르쉐 측은“이번 꿀벌 수 추가

는 더 많은 동식물들을 보호하고자 

하는 우리 노력의 증거”라고 설명

했다.

폭스바겐이 만든 
‘사고 방지’ 아이폰 케이스

포르쉐, 벌꿀 사업도 번창
올해 2배 늘린다


